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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최근 삼다수는 제주도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국내

에서 시판되고 있는 먹는 샘물 중에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자

리 잡고 있다. 이처럼 삼다수는 제주를 대표하는 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삼다수와 동일한 수질과 맛을 갖는 물이 제주도 마을마다 분포

하고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낄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연세가 지극한 분들은 어릴 때 ‘용천수’에 대

한 향수를 떠올리면서 그 때 물맛과 몇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물을 져 날라야 했

던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움과는 또 다른 아쉬움도 토해 낼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용천수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던 불과 30〜40여 년 전인 1970년대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 및 농업용수로 이용되

어온 제주인 삶의 희로애락 모습을 담고 있으며 제주민을 있게 해 온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용천수의 이용역사는 곧 제주도의 물 이용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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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상이다.

용천수란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층의 깨진 틈이나 열린 틈을 통해 지표면으

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물을 말한다. 용천수의 수온은 평균 15〜17℃로 겨울철

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대기 온도와 무려 15℃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

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용천수 속에 들어가면 5분도 견디기 힘들 정도

로 차갑다.

제주도의 해안과 중산간 및 산악지역 등 전 지역에 약 900여개가 분포하고 있었

던 용천수는 지하수 관정 개발사업으로 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제주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던 용천수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고,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매

립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물구덕’을 비롯한 ‘물허벅’이나 ‘

항’과 같은 단어는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특히, 제주의 물 문화에 대한 개념 설정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용천수와 관련 물이용 문화 등에 대해 조사․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제주의 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제주의 물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물 문화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물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물이용과 마을형성

제주도의 마을 형성을 보면, 용천수가 있는 부근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며, 이 마

을 들은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용천수가 없는 중산간 지역

에서는 하천의 물이나 고여 있는 물, 혹은 ‘항’이나 초가집 처마 밑에 받쳐둔 항아

리의 빗물을 이용하였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면 수 십리의 먼길을 우마차나 ‘물허벅’

으로 물을 운반해야만 하는 고통도 감내해야만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용천수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을 소중하

게 여기고 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규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물 문제는 1970년대까지 이어져 내려옴으로써 제주도는 물이 아주 귀중한 섬으로

인식되었으며, 물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물이용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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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이용 형태와 마을 분포

마을 분포를 결정하게 되는 제1요인으로서 고려되어 야할 바는 음료수 문제이다.

1930년대 제주도의 모습을 수록하고 있는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桝田一二)에 의하

면, 제주도의 음료수 이용은 원시적 형태였으며 물 이용형태는 용천수 사용지역, 우

물 사용지역, 빗물사용지역, 간이수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홍성목역, 2005).

1) 용천수 사용지역

이 지역은 해안가에 있으며 대집단촌 지역과 일치해서 전기 70여개 취락을 포함

한다. 용천이 나오는 곳은 자연 그대로여서, 아무런 인공시설도 하지 않은 곳이 많

고, 취락입지의 발생적 형태(發生的 形態)가 발견된다. 대집단촌에 있어서의 용천

주위는 현무암의 돌담을 두르고 용출지점에 가까운 곳은 음료수 취수, 다음은 세척,

조금 떨어져서 하류엔 빨래터 목욕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해안에 접해있기

때문에 조석간만을 계산해서 음료수의 운반과 세탁 등에 종사하며 물 때문에 활동

하는 경우가 상상 이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취락발달의 핵심이 용천에 있기 때

문에 용천 부근은 대개 양반, 구가(舊家)가 많고, 땅값도 용천의 거리에 반비례해서

평가된다.

2) 우물물 사용지역

우물물 사용지역은 극히 범위가 한정돼 있다. 일정(日政)통치 후 일본인의 입도자

증가에 따라 위생 기타 견지에서 인공적으로 우물을 파서 음료수 기타 용도로 공급

하기 위해 굴착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용암이 두껍고 암반굴착도 쉽지 않아서 기

술․노력․비용 여러 점에서 제주성내나 성산포 등지에 한정되고 일본인 거주지와

일치하는데 우물의 보급은 전도가 요원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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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물이용 형태에 따른 지역구분(홍성목역, 2005)

1) 성내 도청(島廳) 중심구

도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도청구내에 2개의 우물이 있으며 제주보통학교 북

동쪽과 그에 인접한 연초전매국(煙草專賣局) 제주출장소 구내의 남쪽 및 동쪽(20～

1호 地內), 같은 지역 동측 등에 3개소가 있다. 기타 무선전신국 구내, 제주우편국,

그 남측의 자동차회사 등에 우물이 있어서 음료 기타 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

분은 여름에 고갈돼서 여전히 용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산지천 연안구(山地川 沿岸區)

제주성내 동쪽지역에 있는데 산지천 좌안에 3개 및 서쪽 식산은행사택 구내, 남

쪽의 도립병원장 관사, 우안 환상도로(環狀道路) 북쪽 등에 있는데, 우안의 용천지

구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 지역은 산지천의 사행부인데 그 복류수의 침투로 우물

물은 풍부하고 양질이다.

3) 남서지구

성내의 남서부 즉 제주심상고등소학교(濟州尋常高等小學校) 및 도립의원 구내에

각 한 군데 우물이 있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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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산지구

제주의 동쪽 끝 성산포지역으로 일본인 30호(96명)조선인 1백 64호(7백 50명)

가 살고 있는데 서귀포 다음의 도내 제3위의 내지인 다수 점거지역이다. 화산도인

성산을 연결하는 모래톱 위에 위치하나 용천은 없다. 이곳에는 옛 우물(古井)이라고

칭하는 전설의 영정(靈井)이 있어서 예전부터 주민들은 여기에 의존, 도내 최고의

우물 사용지역이 되고 있다. 1911년 이후 일본인의 증가에 따라 우물파기가 차례로

이루어져서, 일본인 개인용 우물 9, 조선인 개인용 1, 공동우물 1, 공동 세탁용 우

물 1 등 합계 12개의 우물이 있다. 우물의 상층 2m는 흑색롬, 다음 층 5～6m은

황색자갈, 이어서 적색점토에 이른다. 이것이 점토대수층(粘土帶水層)인데 깊이는

7～8m, 수심이 1m을 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지역에 특히 우물이 많은 것은 첫째

지질관계상 우물파기가 용이하며 노력․경비가 많이 필요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3) 천수(天水) 사용지역

이 지역은 제2환상 취락 분포대와 대부분 일치한다. 잡용수(雜用水)는 물론 음료

수도 전부 천수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우수채집의 방법에 관해서는 암반의 오

목한 곳(凹狀), 점토층의 오목한 곳에 담겨진 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매우 원시적 자

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질․지형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우기에 천수

를 항아리에 담아 저수한다.

정의면 수산리에서는 1921년에 이미 개인용 탱크가 설치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공동용 탱크를 마을 안 3개소에 마련, 각 탱크 소속자는 집집마다 수목으로부터 빗

물을 모아 공동탱크에 반입, 건기의 사용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탱크는 1930년 경

비 8백円을 공동지출 해서 1천 석들이를 만들고 이어서 1933년과 1934년에 같은

용적의 것을 1개씩 증설하였다. 그렇지만 갈수기에는 멀리 4km의 용천지대로부터

음료수를 운반한다.

4) 간이수도 지역

남제주의 중앙부 한라산 남사면에 위치한 서귀면해안에 입지하는 서귀포 및 제2환상

취락분포지대에 위치한 호근리․토평리․하효리․신효리 등 소상 집단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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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지구

서귀포는 섬의 최남단 용암말단 위에 있다. 제주도 최초의 수도설치구로, 도내 제

2의 일본인 다수 거주지가 되었다. 일본인 61호(2백 18명), 조선인 4백 56호(1천

6백92명) 기타 8호에 급수를 해주고 다시 춘추 우기에 집중하는 내지통어선(內地

通漁船)에 급수하는 상태이다. 이 수도가 창설된 것은 1926년 5월로서 본 도 개척

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이고(西鄕武十) 옹 등의 공적에 힘입은 바 크다.

2) 호근․서호리 지구

서귀포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두 마을 합해서 4백 40여 호, 일본인 거주자는 4호

이다. 산록평탄면에 입지해 집집마다 울창한 동백나무 노수에 둘러싸여 있고 넓은

대지를 지니고 있는 표준적 소상집단촌으로 극히 부유한 경관을 보이지만 음료수는

부족하다. 수목으로 우수를 모으고 갈수기에는 동쪽 1～2km의 연외천 골짜기의 용

천수 및 남쪽 약 1km의 용천수에서 물을 구한다. 그러나 앞에 말한 서귀포에 인접

해 있고 일본출가 귀환자의 생활향상의 영향은 수도건설을 촉진하게 되고 공비 8천

円을 투자, 북쪽 5km, 표고 5백m의 용천에 수원을 구해서 1927년 7월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3) 서귀면 동부지구

토평, 하효, 신효의 3개리 8백 81호를 일단으로 하는 지역인데 동백나무 노수(老

樹)로 집집마다 둘러싸여 있는 소상집단촌으로 다각산업(多角産業)이 발달해 있는 모

범적 산업부락이다. 종래 음료수를 토평리는 천수로, 신효리는 천수 및 효돈천의 용

천수에 의존했으나 북방 표고 4백m 미악산 동쪽기슭의 용천수를 수원으로 이용할 것

에 착안, 전기 두 지역의 인접자극(隣接刺戟)과 일본출가 귀환자의 촉진운동이 공을

이루어 지방민으로서는 거액인 1천 5백円을 투자 1932년에 완성을 보기에 이르렀다.

2. 제주지역에서 이용되는 용수의 형태

제주도에 있어서 이용되는 용수의 형태는 1966년 이즈미 세이에치(泉靖一)가 발

간한 제주도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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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구호의 물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장올악(長兀岳)의 화구호를 비롯해서 산에는 많은 화구호

가 있다. 이것들은 거의 사람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있지만 산촌형의 방목에 의한

소․말이 때때로 이용한다. 화구호가 있는 산은 대개 울창한 숲에 덮여 있어 인간의

접근을 허용 않는다. 그러나 소․말은 덤불을 먹으면서 정상으로 올라가 눈이 쌓일

때까지 그 물을 마시며 생활한다.

2) 하천원류(源流)의 현류지대(現流地帶)에 있어서의 유수(流水)

이것도 화구호와 더불어 거주지보다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물이다. 날카로운 V

자 계곡의 바닥을 흐르는 아주 청렬(淸冽)하며 양도 풍부하지만 일부의 목축우마와

여행자 및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녀의 물맞이용 약수로 이용되는 것이 고작이다.

이지대는 도내의 심설(深雪)지대이다.

3) 하천 중류(中流)의 유수(溜水)와 용수(湧水)

현재의 부락 위치로부터 상당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해녀의 물맞이 또는 일부

방목우마에게 이용되는데 불과하다. 그 당시 이런 유수(流水)를 방죽으로 막아 커다

란 유지(溜池)를 만들어 이것을 중심으로 소․말을 방목하고 있는 곳도 볼 수 있었

다(연외천 중류). 이와같은 종류지대에 솟아오르는 물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백두화산대에 있어서도 가끔 트랜스(trans)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표고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4) 하천하류의 현수(現水)

제주도의 하천은 항시 그 하류에서 유수를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건천

이 많다. 그러나 해안에서는 냇가의 유수(流水) 또는 용수 곁에는 반드시 가옥이 밀

집하여 마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병문천 하구의 용담리, 송천유역의 토산리,

연외천 하구의 서귀리, 청고천 하구의 화순리 하동, 도근천 하구의 내도리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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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들이다. 물을 이용하는 일상적인 생활은 이러한 용수부근에서 영위되지만 한

번 호우가 내리면 이러한 물은 전혀 쓸 수 없을 만큼 혼탁해지고 건천에는 유수가

엄청나게 넘쳐 가까이 갈 수도 없으므로 한동안 물의 사용도 중단되고 만다. 그 때

문에 예비의 용수를 발견해 둘 필요가 있다.

5) 양․산촌지대의 유수(溜水․고인물) 및 용수

제주도의 부락은 양․산촌에 있어서 하천을 따라 밀집하는 일이 없이 주로 소량

의 물이 기암의 틈에서 새어나오는 움푹 패인 곳에 1m 사방으로부터 5m 사방쯤의

구멍을 파서 그 주위를 돌로 두르고 바닥에 현무암사를 깐 용수 또는 못을 만든다.

이런 용수를 중심으로 가옥이 모여든다. 따라서 그 수리․사용에는 일정한 통제를

요한다. 여기서 용수관계의 조직이 만들어진다. 감수기(減水期)에는 유수(溜水)가

말라버리는 일이 있어 용수난이 있을 즈음해서는 기우행사가 행해진다.

6) 양․산촌의 우물

양․산촌에 있어서 용수는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물웅덩이뿐만 아니라 얼마만

큼이나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러한 용수와 해촌의 우물과 구분해야 할 점은 산․양촌에선 현무암층을 뚫어 그 바

닥에 있는 물을 이용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물은 구경에 비해서 심도가 얕다.

예를 들어 수기동(水基洞)의 전형적 우물인 ‘셋동물(東洞水)’은 주위 132㎝ 사방,

깊이 63㎝이다. 한편 솟아오르는 지하수가 풍부한 마을에서는 마을사람의 갹금(醵

金)에 의해 이를 수도조직으로 해서 마을의 각처에 분배하고 있다(토평리). 자연히

솟아나는 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금기가 없지만 새로 우물을 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금기가 지켜진다.

1) 마을의 남쪽에 우물을 파면 그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우물을 파는 날은 천기대요(天機大要)에 의해 천감일(天監日)로 정하지 않

으면 안 된다.

3) 우물을 파는 날에는 지진제(地鎭祭)를 올려라. 그렇지 않을 땐 물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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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로 도망칠 것이다.

4) 지진제에는 밥과 술을 우물을 팔 예정지에 올리고 밥을 술 속에 넣어 삼배

해서 경문을 낭독한다.

5) 역시 우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똑 같은 제사를 올려야 한다. 만일 불이행

시는 물은 다른 마을로 도망칠 것이다.

7) 해안지대의 지상용수(地上湧水)

하천의 하류에서 잠류(潛流)한 물이 여러 가지로 분산하여 복잡한 물길을 더듬어

해안지대에 솟아오르는 것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더구나 한곳에서 용출하는

양이 양․산촌에 비해 매우 많아 돌을 두르고 바닥에 모래를 까는 것은 양․산촌과

같지만 주위를 너무 널리 파서 물을 고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물의 형태는

작다. 또 해촌의 위쪽 100m 안팎의 곳에 흔히 보이는 물은 현무암층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청정한 물이지만 다른 조건과의 관계가 있어 별로 이용 안 되는 것은 유감

이다.

8) 해촌의 우물

이 종류의 우물은 깊이가 북촌리의 ‘우완물’ 같은 것은 15m나 되고 수심은 2m

안팎이다. 이런 우물은 해변에 퍼지는 수가 많으며 표층의 엷은 현무암층을 뚫어 암

층 사이 틈의 지하수를 포착하는 것이다. 곳에 따라서는 만조 때 바닷물이 역류하는

곳도 있어 그 당시로서는 그다지 양질의 물을 얻을 수는 없었다.

9) 해중용수(海中湧水)

이것은 섬 독특한 용수로 산중에서 잠류한 복수(伏水)가 해중에 용출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용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안을 작은 배로 돌아다닐 때 해면(海面)의

일부가 부풀어 오른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곳이 있다. 이것이 ‘솟는 물’인 것이다. 간

조 때는 담수가 솟아오르는 곳도 종종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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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수는 전도에 걸쳐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또 이런 물만을 사용하고

있는 용담리와 같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조천리의 일부와 같이 지상수와 병용하는

곳도 있다. 해중용수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간조 때 지상에 나타나지만 만조

시에는 해수로 덮여짐으로 특별한 시설이 만들어져 빨래터로 쓰이고 있다.

3. 제주도의 용수관리 문화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는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의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서술하고 있다(홍성목 역, 1999)

물 긷기는 여자의 대표적인 일로 남자는 결코 이에 종사하지 않는다. 물을 긷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으로, 여자들은 ‘물허벅’이라는 현무토(玄武土)를 구워서 만든 물

동이를 ‘물구덕(竹籠)’에 넣어 등에 십자로 교차시킨 끈으로 짊어지고 용수를 찾아가

는 것이다.

용수의 관리는 그 용수를 항상 쓰는 사람들 또는 동이나 마을에서 맡지만 남자들

의 얘기로 방침이 결정되고 실제의 수리는 여자가 하는 것이다.

동동에는‘셋동물’이라는 우물이 있고 서동에는 ‘버들못(柳池)’이라는 고인 물(溜水)

이 동민의 용수가 되고 있다. 물이 귀한 지대임으로 달리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그

관리는 동(洞)마다 맡고 비용 및 노력은 각 가족의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다. 각 동

의 물은 그 동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의 물이 말랐을 때는 다

른 동의 것도 쓸 수 있도록 한다. 그 대상(代償)으로서 상대 동이 돌담을 수리할 때

는 노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용수집단의 통제를 나타내는 예로서는 ‘셋동물’곁에

서있던 팻말을 제시한다.

飮科水給水에 對하야 비누를 타거나 양잿물을

使用하는 사람에게는 罰金壹圖을 徵收함

巡還番은 一日二人으로 定함

그런데 이 두 개의 용수가 함께 말라버리는 일이 몇 해에 한 번쯤은 있다. 그때는

마을에서 5km 쯤 산 쪽으로 있는 교래리에 물을 얻으러 간다. 아래쪽에도 4km 쯤

에 대흘리가 있으나 그곳으로부터는 물을 얻지 않는다. 행정상 수기동은 대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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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만 이런 관계는 행정구획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교래리로부터 물을 빌린 때의

대상(代償)은 역시 돌담을 고칠 때 노력을 지불한다.

교래리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산촌으로, 상․하 2개 동으로 나뉘

어 있고 두 동은 약 1km 떨어져 있다. 그런데 용수는 ‘뒷냇물(後川水)’ 하나로, 위

치는 상동에 있으며 깊은 덤불에 쌓여있다. 이 고인 물은 마른일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아끼는 것에 대단하여 관리는 마을에 맡겨지고 매일 각

가족이 주변 청소․수리에 나서고 있다.

원리(院里)는 ‘본원물’이라는 용수(湧水)가 있어 그 사용․관리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각 가족 공동으로 하며 수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맡는다. 와산리는 동․서

2개 동으로 나눠져 있지만 용수는 고인 물로, ‘당샘(堂泉)’은 사람이 사용하는 유일

한 고인 물로 두 동의 중간에 있으며 소․말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목책이 둘

러져 있다. ‘사세미’는 소․말을 위한 웅덩이로 두 마을의 훨씬 남쪽에 있다. 관리양

식은 역시 마을 전체의 공동관리로, 수리에는 마을사람 모두가 나서는 경우도 있지

만 대개는 친족관계 집단이나 연자방아집단이 차례차례로 수리한다. 종종 파손되는

곳은 물 긷는 장소의 돌팡(石疊)이다. 청소 그 밖의 일상의 관리는 수기동과 마찬가

지이다.

대흘리는 동․서동으로 나뉘어 있지만 역시 그 중간에 ‘하늘물’, ‘본원물’의 두 웅

덩이와 ‘대출물’이라는 인공유지(人工溜池)가 있다. 앞의 두 개의 웅덩이는 종종 마

르므로 이 마을 출신으로 일본에 가서 출세한 김모라는 사람이 6백원을 기부해서

인공유지를 만들었다. 자연의 웅덩이는 생각이 미친 사람이 자발적으로 청소나 작은

수리를 하지만 해마다 한 번의 대수리는 구장의 지시에 의해 각 가족으로부터 1인

씩 사람을 내어 실시한다. 한편 인공웅덩이「대출물」의 수리는 역시 매해 1회, 마

을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거둬 기술자에게 의뢰한다.

양․산촌의 용수는 이처럼 마을마다에 갖춰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지

고 관리도 따라서 동(洞) 또는 마을 전체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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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용천수 이용시설(먹는물통, 야채 등 먹을 것을 씻는 물통, 빨래하거나 멱을 감

는 물통 등으로 구분하여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음)

해촌인 북촌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7개동으로 나눠져 있어 용수(用水)는 광

석동에 1개소 ‘충지’, 억수동과 해동과의 중간에 ‘산리물’과 ‘도와치물’의 합계 3개의

솟는 물(湧水)과 해동에 ‘우완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있다. 그 가운데 ‘충지물’이

가장 좋아 마르는 일도 적기 때문에 동동․광석동․상동․흥례동․서동의 5개 동이

이것을 사용하고 ‘산리물’, ‘도와치물’의 둘은 보통 억수동 만이 사용하며, 해동은 거

의 ‘우완물’을 쓴다. 이 우물은 때때로 마르므로 그런 때는 앞의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용수의 사용구분이 정해져 있긴 하나 관리는 마을 전체에 의해

행해지며 수리도 완전히 공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용수를 사

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리의 요구는 더 많아짐으로 자발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그러나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마을 전체의 사활(死活)

문제가 됨으로 대규모의 수리는 마을전체에서 한다. 요컨대 수리비의 지불과 수리방

법은 구장을 비롯해서 유력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마을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

와 같이 북촌리 잠녀(潛女) 부인회가 1백 수십원을 갹금해서 ‘충지’용수를 수리한

일이 있는데, 부인회가 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주목할 만 한 사건이었다.

신촌리는 5개 동으로 나뉘어 있고 동동에는 ‘감원물’ 및 ‘동물(洞水)’, 동중동에는

‘초파물’, 상동 및 서중동에는 ‘구름물(雲水)’, 동수동(東水洞)에는 이름 없는 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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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마을에는 또한 10여개의 지상용수(湧水) 및 해중용수가 있지만 그 당시

용수(用水)로서 사용되고 있던 것은 이상의 4개소 물이었다. 물이 풍부한 관계로

그 관리는 각 동에 맡겨져 있어 거의 수리비는 필요 없으며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제공함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다.

화북리는 4개동으로 나뉘어 동동에는 명칭불명의 용수(湧水)가 2개소, 중동에는

3개소, 서동에는 용수(用水)가 없어 중동의 것을 사용하며 고니모을동에는 1개소가

있다. 관리는 동에 맡겨져 있지만, 마을은 향약(鄕約)에 의해 수리․청소 등에 대한

명령․독촉을 받는 수가 있다. 수리방법은 신촌리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용수의 사용관리에 대해서는 각 마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마을

이 나름대로의 전통이나 환경에 따라 ‘자기의 물’을 지켜나가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

아차릴 수가 있다.

Ⅲ. 제주도의 물 문화

본 연구에서 물 문화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문화란 “지역

주민들이 물을 슬기롭게 잘 활용하거나 또는 물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긴 시간을

통해 만들어져 온 유형․무형의 문화나 전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각 지역은

각각 개성적인 물 문화를 갖고 있으며, 물 문화에는 제사나 신앙, 물방아, 제방 시

설 등을 들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 물을 중심으로 한 생활 패턴이나 생활양식도 물

문화로 여길 수 있다.

물 문화는 그 지역이 갖는 자연환경이나 사회조건을 단적으로 비춰주는 거울이며,

긴 세월 속에서 터득한 생활의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물

문화는 예부터 지역과 물과의 관련 속에서 태어났으나, 예전과 비교하면 지역의 모습

이나 물의 형태가 크게 변모하고 또한 지역과 물과의 관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옛 선인들의 물 문화를 보면, 같은 물 흐름인데 윗물․아랫물․가운데 물이 있고

그 위치에 따라 수질이 달라진다면서 가려 마셨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섬세한 감각

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물을 얻는 때와 곳에 따라 그 용도를 가리고 건강에

미치는 효과까지도 분별할 줄 알았던 우리조상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물 문화를 누리고 발전시킨 겨레라고 하겠다. 이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조

상들의 물 문화를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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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나라마다 물에 대한 이미지는 각양각색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홍수를, 팔

레스타인 사람들은 세례수를, 인도사람들은 빗물을, 중국 사람들은 강물을, 유럽 사

람들은 씻는 물, 한국 사람들은 먹는 물을 주고 연상한다. 우리나라는 있는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진 나라이기에 먹는 물을 연상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 우리만큼 좋은 물을 사랑하고 감식하는 능력이 뛰어난 겨레도 없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물 없이 삶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물 따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

으며,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주의 마을을 보면 물이름이 바로 마을이름

이 되어 버린 곳도 많고, 마을마다 물 이름에 얽힌 사연도 많다. 물이 없는 하천을

끼고 살았던 제주인들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이다.

197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 여성의 하루는 물과 함께 새벽을 맞이하며, 물

과 함께 어둠을 맞아야 했던 시절이었다. 새벽이면 물허벅을 진 여인들의 발길이 이

어졌고,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 집집마다 검은 지세독과 작은 항아리란

항아리엔 모두 물을 길어 두어야 했다.

제주도 중산간지역은 해안지역과는 달리 용출하는 곳이 적고 투수성이 높아 대부

분의 물을 빗물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나무에 띠(새)로 엮은 새과 그 아래에 물

을 받아두는 항을 준비하는 생활습관이 있다. 이것은 나무에 떨어지는 빗물을 줄

기를 따라 흐르다가 띠로 집수되면서 물항아리로 들어가도록 고안된 장치로 선인들

의 물을 얻기 위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물허벅은 제주여인들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타 지역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으나, 제주에서는 대바구니에 허벅을 넣고 물배를 이용해 등짐을 져 날랐다. 허

벅의 질에 따라 물 맛이 좌우되기도 했다. 물허벅은 어느 집이든 물항 곁, 물팡돌

위에 물배와 함께 곧 나설 듯이 놓여 있으며, 제주여인들에게 물허벅은 숙명이었다.

바람 많고 돌 많은 지역에서 물구덕과 물배를 이용해 등에 지는 것은 하나의 기

술이며, 선인들의 지혜라 할 수 있다. 마을의 공동수도가 나오는 1970년대 이전까

지 물허벅은 제주여인들의 일상이었다.

또한, 물문화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 정신이 있는데, 이웃집 경조사, 집짓기 위해

흙질을 할 때, 물 한 허벅씩을 지고 가는 물 부조가 있었다. 허벅물은 바로 정과 정

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다.

맑은 물은 정화의 기능을 하는데, 정한수를 뜨기 위해선 누구보다 일찍 집을 나

서, 아무도 뜨지 않은 물통에 가서 정성스레 물을 뜨기도 했고, 물은 상처를 치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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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수로도 이용되었다. 제주에서의 물 문화는 곧 제주인의 삶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설화 근간에는 물의 존재가 자주 등장하고, 물의 신화와 전설 중에는 치유

의 이야기가 많다. 특히, 제주도 용수 중에는 설문대할망과 관련된 용수는 용연, 지

장샘, 물장올 등이 있다. 또한, 단혈에 얽힌 전설로는, 고종달이, 호종달이 이름으

로 전해오는 이 단혈이 주인공으로 진시황이 내려 보낸 풍수사에 관한 설화이다. 이

와 관련된 용천수로는 행기물(고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 표선면 토산리 거슨샘이,

단샘이 샘물, 홍리 지장세미가 있다.

그 밖에 병 치유에 관련된 설화를 갖는 용천수는 서귀포시 약천사, 한림읍 라신동

굼들애기물, 남원읍 태흥리 도내기 물통 등이 있다. 신과 관련된 용천수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물장오리, 남원읍 수망리 수영악, 남원읍 수망리, 오리수물, 표선면 성읍

리 곱은소(1), 성읍리 곱은소(2), 대정읍 하모리 그신태물, 하모리 신영물 등이 있

다. 장수설화와 관련된 용천수는 애월읍 고성리 장수물, 서귀포시 법환동 막숙 등

제주도 용천수에는 많은 전설․설화와 역사성 등이 많이 있다.

생활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담 속에는 유난히도 물을 귀했던 제주이었기 때문에

물의 귀중함을 잘 보여주는 속담도 전승되고 있다.

￭ 먹는 물에 돌 데(네)끼민 저승(싕․싱)강 눈썹으로 건져 올려사 혼다

(먹는 물에 돌 던지면 저승가서는 눈썹으로 건져서 올려야 한다는 뜻)

￭ 씻을 때 물 하영 쓰민 저승강 그 물 다 먹어사 다

(얼굴 씻을 때 물 많이 쓰면 저승가서 그 물을 다 먹어야 한다는 뜻).

￭ 먹는 물에 춤 바끄민 줴 받나

(먹는 물에 침을 뱉으면 죄 받는다는 뜻).

￭ 안 먹켄 춤 바끈 우물 삼년도 안뒈영 다시 먹나

(먹지 않겠다고 침까지 뱉은 우물 삼년도 안되어서 다시 먹는다는 뜻).

￭ 지싯물도 받아두민 도제에 쓴다

(낙숫물도 받아두면 도제에 쓴다. 가뭄이 들어 물이 더 귀하게 되면 낙숫물을

도제에 쓸 수 밖에 없다. 신도 그 사정을 이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속뜻이 들어

있다).

물과 관련된 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맞이”이다. 물맞이는 여름농사가 마

무리되는 백중날에 이루어졌다. 수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온 몸에 맞



242ㆍ일반논문

으면서 한여름의 더위는 물론, 여름철 밭농사로 지쳐있던 피로를 풀었다. 특히, 백

중 물맞이 날에는 닭을 잡아먹는 풍습도 있다. 서귀포시 ‘소정방’과 돈내코‘는 아직

까지도 여름철 물맞이 장소로 유명하며, 제주시 도두동 ’오래물‘, 서귀포시 고지대에

위치한 ’보리또물‘과 ’성널오름물‘도 과거에 물맞이 장소로 이용되었다.

<사진> 용천수에서의 물맞이(좌 : 서귀포시 소정방, 우 : 서귀포시 돈내코)

용천수의 구조에 있어서도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다 용천수 흐름에 따라 4～5개

로 나우어 맨 상류 쪽은 마실 수 있는 물통, 그다음은 야채 등 씻는 물통, 마지막

칸은 빨래하거나 멱을 감는 물통 등으로 구분하여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용천수 수량이 풍부한 지역은 여탕과 남탕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남탕은

하나의 물통으로 만들어 목욕하는 장소로만 사용하였나, 여탕은 4～5개 분류하고

들어가는 입구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용천수에

는 다양하고 지혜로운 물 문화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 중 전설, 설화, 속담과 역사성 및

제주민의 삶과 함께 해 온 용수들을 재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물 문화를 새

롭게 조명함으로서 동시에 물 문화의 계승과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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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언

제주의 물 문화는 독특하고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의 용천수는 과거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들의 생명수 역할은 물론이고, 제주도민 생활터전을 마련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용천수는 제주 물 문화뿐만 아니라 물 이용역사라 말 할 수 있는데, 용천수

와 관련된 물 문화를 살펴보면, 물을 운반하기 위한 작은 항아리인 물허벅, 강풍이

부는 날이 많고, 자갈길․비탈길 등 원거리 운반을 하기 위해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인 물구덕, 또한 물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 저장하는 물항, 물구덕을 등

에 지고 내릴 때 쉽게 하기 위한 물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처럼 용천수에는 다

양하고 지혜로운 물 문화가 있으며 이런 옛 어른들의 물 문화를 그대로 묻혀 버리

기엔 너무나 아쉽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물이용과 관련된 물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

리하여 계승해 나감으로서 물 문화가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용천수 중 역사성이나 전

설․설화 등을 갖는 용천수를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명수탐방 코스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 제주관광 상품 중 올레와 연결하는 방안으로 올레

코스가 신설된 코스 중 스토리텔링 또는 명수인 용천수를 선정하여 홍보 및 휴식공

간으로 활용한다. 이때 선정된 용천수에 대해서는 원형을 보전하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용천수에 대한 현황 및 역사성, 이용내력 등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함으로

서 용천수 및 물 문화에 대한 홍보와 올레 탐방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용천수에 대해서, 일반 현황에서부터 역사성, 전설 또는 설화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소개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용천수 물 지킴이”이라는 호칭을 부여하

여 지역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지역마다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에 대한 전설, 설화, 속담 등을 수집하고 그 물을 이용했던 지역주민들로 부

터, 생활사, 구체적인 축조과정 혹은 용천수 주변의 단장과정, 물 확보나 이용에 따

른 특별한 사항 또는 기록 등을 찾는 작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

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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